
애교 있게 기도하세요 ❧

어릴 적 교회에서 탕자의 비유 라는 연극을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.‘ ’

재산을 분배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식칼을 든 아들이

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며,“ ”

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통해 불량한 아들의 모습을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.

그러나 그것도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.

지금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소 가 아니라 당신을 죽이겠소 하는! !“ ” “ ”

세태가 되어 버렸습니다.

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라는, !“ ”

식의 협박과도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.

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소원을 자주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

소원을 좀처럼 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.

소원을 자주 말하는 아이에게는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

그 중 절반정도는 들어주게 됩니다.

그러나 좀처럼 소원을 말하지 않는 아이에게는

너 갖고 싶은 것 없니 라고 부모 편에서 오히려 물어보게 됩니다? .“ ”

아브라함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.

링컨이 시골길에서 좋은 마차를 타고 가는 노신사를 만났습니다.

신사 어른 죄송합니다만 저의 외투를 읍내까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. ?“ ”

외투를 갖다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읍내에서 당신을 어떻게 만나“

이 외투를 전하지요?”

그것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외투 안에 있을 테니까요. .“ ”

자기를 읍내까지 실어다 달라는 말을 그렇게 애교있게 말한 것이었습니다.

노신사는 그 위트와 애교에 감탄하여 링컨을 태워주었습니다.

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라는( 26:39)“ ”

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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